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골프클럽(파72, 6,555야드)에서 열린 ‘2008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파이널 4차대회’(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2천5백만원) 마지막 날, ‘기록제조기’ 신지애(20,하이마트)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KLPGA 사상 최초 메이저대회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전인미답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4언더파(212타, 68-74-70)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신지애는 퍼팅 난조를 보이며 오늘 하루 단 한 개의 버디도 잡지 못했다. 9번홀까지 타수를 전혀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0번홀(파4,374야드)에서는 2미터짜리 파퍼트마저 성공시키지 못해 보기를 범했고, 이후 18번홀까지도 타수 줄이기에 실패하는 등 평소와 다르게 최종라운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최종합계 3언더파 285타(68-74-70-73)를 기록한 신지애는 오늘만 8언더파 64타의 불꽃타를 휘두르며 코스레코드와 생애 베스트스코어를 기록한 최혜용(18,LIG)과 3타를 줄이며 끝까지 선두 자리를 추격한 안선주(21,하이마트)와 함께 연장전에 들어갔다. 
연장 첫 홀에서 안선주는 보기를 범해 제일 먼저 우승권에서 탈락했고, 최혜용과 신지애는 나란히 파를 기록해 연장 두 번째 홀을 맞았다. 

승부처가 된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최혜용은 온 그린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보기를 범한 반면, 신지애는 침착하게 파 세이브에 성공해 시즌 3개의 메이저 대회를 싹쓸이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신지애는 이미 올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였던 태영배 한국여자오픈에서 유소연(18,하이마트)과의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로써 신지애는 올 시즌 KLPGA투어 중 15개 대회에 참가해 7 개의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총 765,184,500원의 상금을 획득해 사실상 3년 연속 대상 및 상금왕을 확정 지었다. 
뿐만 아니라 신지애는 이 대회 우승으로 챙긴 1억2천5백만원의 상금을 보태 지난해 본인이 세운 한 시즌 최다 획득 상금 기록까지 (2007년 674,541,667원→2008년 765,184,500원) 갈아치우는 등 ‘기록제조기’ 다운 면모를 보였다. 
<표1. KLPGA 상금순위>

                                        -KB 4차대회 종료시점-
	순 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신지애
	765,184,500
	15
	15

	2
	서희경
	441,462,239
	22
	22

	3
	김하늘
	375,543,124
	20
	20

	4
	최혜용
	293,759,940
	21
	22

	5
	안선주
	274,057,342
	17
	17


한편 이 대회 준우승으로 신인상 포인트 160점을 획득한 최혜용은 지난 대회까지 신인상 포인트 부문 선두를 달리던 유소연을 56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1위 자리를 탈환해, 이들의 신인상 경쟁은 남은 3개 대회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2. KLPGA 신인상 포인트>
-KB 4차대회 종료시점-
	순 위
	이 름
	포인트

	1
	최혜용
	1,415

	2
	유소연
	1,359

	3
	김혜윤
	1,181


한편 지난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 우승자인 아마추어 이정민(17,대원외고2)은 편애리(18,하이마트)와 함께 총합계 1언더파 287타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상금랭킹 3위를 달리고 있는 김하늘(20,코오롱엘로드)은 오늘 하루 1타를 줄여 ‘2008 2부투어 상금왕’ 이보미(20,슈페리어) 등과 함께 공동 7위에 랭크 되었다.  
2008 KB국민은행 스타투어의 대미를 장식한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그랜드 파이널 4차대회’는 ‘지존’ 신지애가 메이저대회 그랜드슬램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내렸고, 다음 KLPGA 정규투어는 ‘MBC투어 로드랜드 2008 왕중왕전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4억원)로 오는 7일부터 3일간 제주 라온골프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요선수 인터뷰>

신지애(19,하이마트)
<보기홀 상황>
-10번홀: D-> 170야드, 20도 하이브리드 앞 바람-> 그린 뒤, 어프로치 15m->2m 2PUTTS
<인터뷰 내용>
Q> 우승 소감은?

-국내 대회 중 출전하는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이 힘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웃음) 한편으로는 오늘 샷과 퍼팅이 잘 안되서 불안하게 쳤는데 우승을 차지해서 다행인 것 같다. 

Q> 제일 어려웠던 퍼트는?
- 18번홀 파 퍼팅이었다. 3m짜리 내리막 슬라이스에 파퍼트를 남긴 상황이었는데 그 퍼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장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Q> 오늘 샷이 안 좋았는데 라운드 내내 어떤 생각을 했나?
-최종라운드 전까지 선두로 나가서 뒤집힌 적이 거의 없었는데 출발 할 때는 자신감이 많았는데 샷이 생각대로 안되자 라운드 내내 불안하고 들어갈 퍼팅들이 안 들어가서 중간에 이번 우승은 내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다. 

Q> 오늘 노버디에 보기 1개만 기록했는데?
- 비록 게임이 생각대로 풀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홀에서 찬스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버디가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쳤고 남은 홀들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끝까지 안됐다. (웃음) 
Q> 앞으로 남은 대회 일정은?
- 다음주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USLPGA-KLPGA) 이후 미즈노 클래식(JLPGA-USLPGA), ADT(USLPGA), 리코컵(JLPGA)을 마치고 한일국가대항전에 출전한 후 마무리 될 것 같다. 
Q> 3년간의 국내 투어 활동을 마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
- 지난 3년간 나 자신이 많이 만들어 진 느낌이다. 그동안의 대회 경험, 대인관계에서의 노하우 등 여러 가지로 성숙해 진 것 같다. 지난 3년이 너무 빠르게 지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Q> 본인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은?

-  너무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한발 한발 단기 목표를 잡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성공한 선수들을 모델로 삼고 운동하기 보다는 당장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게 나중에 더욱 탄탄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도 그렇다. 내년에 미국에 진출해서 우승을 하는 게 나의 목표다. 목표설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최혜용(18,LIG)
<버디홀 상황>
-1번홀(파5): D->3W->145야드 7i->3m 1PUTT
-2번홀(파4): D->120야드 9i->2m 1 PUTT
-5번홀(파4): D->120야드 9i->5m 1PUTT
-6번홀(파4): D->140야드 8i->1m 1PUTT
-9번홀(파5): D->3W->170야드 5i->2m 1PUTT
-11번홀(파4): D->130야드 8i->PW 10m 1 PUTT
-12번홀(파5): D->3W->50도 90야드->3m 1PUTT
-14번홀(파4): D->145야드 7i->3m 1PUTT
<인터뷰 내용>
Q> 마지막 날 8언더파를 기록했는데? 
-그린도 그렇고 바람 때문에 적응이 덜 되다 보니 거리감도 떨어져 첫날 노버디였다. 하지만 4라운드 대회다 보니 그린도 그렇고 바람에도 점차 적응되어 좋은 스코어가 나왔다. 
Q> 본인의 베스트 스코어 기록은 얼마인가?
- 지난 롯데마트 행복드림컵 1라운드에서 7언더파를 기록한 게 베스트 스코어였는데 오늘 8언더파를 쳐 코스레코드도 달성하고 베스트스코어를 새로 기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Q> 코스레코드 및 베스트 스코어 기록을 세우게 된 결정적인 원동력은?

-기술적으로는 오늘 샷이 5발 안쪽으로 다 붙었고 퍼팅도 좋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 4라운드 경기를 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는데 오늘은 체력적으로 전혀 힘든 느낌을 못 받았을 정도로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았다. 심리적인 요인을 꼽는다면 지난 인터불고 대회 마지막 날 전반 5언더파 치고 공동 1등으로 올라갔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떨렸는데(6언더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오늘은 떨리지는 않았던 게 주효했다. 

KLPGA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마케팅파트

신재은 대리

